
성경: 요한복음10; 7-11
제목: 선한 목자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성도는 고난 주간을 어떻게 하나님 만남의 경험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은 사순
절 내에 포함된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환호 속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으신 수난
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Palm Sunday)입니다.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now)를 외치며, 백성들은 종려가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외침은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
와를 찬양하라)입니다. 호산나에서 시작된 고난주간이 부활주일에 할렐루야
로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요 5:24)을 성도는 누립니다. 우리에게 사망같은 허물과 갈등과 
스트레스를 십자가에서 해결받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할렐루야”를 힘차
게 외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사 일부를 소개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영어 가사입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내일을 맞이할 
용기가 없고, 소망이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담대하게 내일을 
환영한다는 가사내용이 참 감동적입니다. 
  주일예배와 주일오후예배를 마친 후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주일 오후 늦게 
학교로 올라가던 고등학교 3학년 때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서 힘든 입시기간의 하루 하루를 은혜로 채워갔던 시절었습니다. 고난주간은 
부활주일로 연결됩니다. 십자가과 빈무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노래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박주영 드림

     

십일조 헌금 : $ 2,626.00

김원순 김혜남 박주영 윤현희 이경희 이복자 장영애 장종순 최기환 무명

감사 헌금 : $ 550.00     

김용래  문현욱 이복자 이선애 이웅일 장영애 전인애 무명

주일 헌금 : $ 540.00

김선중 김현남 김혜남 박소영 박주영 이선애 이선화 이승재 이애경 

이원호 이웅일 최민호 황기자 현주 Cooper 무명

계절 헌금 : $ 선교 헌금 : $ 50.00

 이복자

건축 헌금: $ 

청소년부 : $ 42.00 주일학교 : $ 
총헌금합계 : 

          $3,807.00

4.04 (주일)

4.11 (주일)

4.18 (주일)

4.25 (주일)

3.28(일) 3.29 (월) 3.30 (화) 3.31 (수) 4.01(목) 4.02(금) 4.03(토)

   부활주일 (성찬식)

   

   Coffe Break 성경공부 시작

   4월 정기 당회 (4/25토요일)

  민

  3

  민

 4-5
  민

 6-7

  민

 8-10

  민

11-13
  민

14-15

  민

16-18

      (3/29~4/3 고난 주간: 4/2 성금요일)

4월   행 사 일 정


